
2차 드래프트의 부활. 원년 구단에서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고액 연봉에 부담을 느낀 구단들은 베테랑 선수들을 

마케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이 한화 이글스로 이적하는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의 새로운 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T 위즈와 여러모로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사이드암 우규민이 그 주인공입니다. 
 

2003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2017시즌을 시작과 마무리한 우규민은 4년 65억 

원(미화 610만 달러)의 좋은 조건으로 FA로서 첫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로 향했습니다. 
 

선발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부상과 팀 사정으로 중도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부터 매 시즌 두 자릿수 홀드와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물론 거액의 FA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에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모호한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우태웅이 없었다면 약한 불펜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삼성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태웅은 마흔 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구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T로 이적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적에 대해 우 감독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아니면 

황혼의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까요? "2차 드래프트 부활 소식에 



선수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배들과 저도 

35명의 보호자 명단을 작성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라고 우 감독은 

말했습니다. "성적 등을 고려할 때 35명의 보호자 명단에 오를 것 같아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가 다가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KT를 보게 되었습니다. KT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 감독은 "이강철 선수와 정말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우리 투수들을 부업으로 두고 전설적이지 않나요? 넥센 

히어로즈 코치 시절에는 그를 찾아가 많은 질문을 하곤 했어요. 늦게 만났지만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LG와 암울했던 시절을 함께한 박경수, 박병호와의 만남도 감동적입니다. 

"셋이서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프로 데뷔 이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KT는 우규민이 승리 팀으로서 1회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젊은 투수들이 

많은 KT 불펜에서 우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원합니다. KT는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잘 대해줍니다. 또한 불펜은 대부분 젊고 

강력한 선수들입니다. 우규민과 KT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 투수를 

지명하고 4억 원을 보상금으로 투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몸 

상태입니다. 우규민은 "자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여기여 

 

https://www.xn--9y2boqm9nhmgz9blusspa.com/%EC%97%AC%EA%B8%B0%EC%97%AC/


"사실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정을 꾸렸고 

후배들과의 애정이 너무 컸습니다. 후배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라고 우 감독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적이 

확정되고 나니 다시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오랜만이에요. KT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